
D램, PC용에서 모바일용으로…
휴대기기용 D램 시장 성장세 … 삼성전자・SK 모바일용 확대

개인용 컴퓨터(PC)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D램 시장에서 PC용 D램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모바일, 태블릿 등 부가가치가 높은 D램 생산의 비중을 늘리는 등 빠

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장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휴대 기기 선호 현상 등으로 PC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반

면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PC용 D램의 수요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아이서플라이의 2/4분기 D램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PC용 D램의 비중이

49.0%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PC용 D램은 세계 경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D램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평균 55% 수준을 기록하면서 D램 시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PC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2012년 들어 PC용 D램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2013년 말에는

4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PC용 D램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3 2Gb(기가비트) 256Mx8 1333/1600MHz의 9월 상순 고정거래 가격은 0.92달

러로 형성돼 2012년 1월 하순(0.88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역대 2번째로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PC용 D램과는 대조적으로 태블릿용 D램과 모바일용 D램의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D램 시장의 판매 양상이 변하자 반도체 생산기업들도 생산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전체 D램 물량 중 30% 가량을 PC용으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바일용, 태블릿용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모바일용과 태블릿용의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SK하이닉

스는 최근 모바일 기기용 20나노급 신제품을 출시했다.

시장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제품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모바일기기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D램 제품의 생산도 추세에 맞추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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